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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 정

2018 – 3097  신문윤리강령 위반   

파이낸셜뉴스  발행인  김  주  현

주 문

  파이낸셜뉴스(fnnews.com) 2018년 2월 3일자(캡처시각)「국회의원 비서 출신 

남자친구 폭행에 자살한 여성」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‘주의’ 조처한다. 

이 유

  1. 파이낸셜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. 

  

<캡처시각 18. 2. 3. 08:36>

 『[단독]법원 "국회의원 선거캠프서 만난 연인, 데이트폭력 영향 자살" 배상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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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남자는 의원 비서하다 사직, 형사 재판서 징역8월 집행유예 1년 확정

  국회의원 선거캠프에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한 20대 여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

은 것은 데이트 폭력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유족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

나왔다.

 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5년 4월 A씨(당시 26세)와 B씨(여·사망 당시 24

세)는 서울 모 지역구 재보궐 선거에 입후보한 C의원 캠프에서 선거 도우미로 만

났다. 이들은 2주 만에 연인이 됐고 A씨는 C의원이 국회에 입성하자 비서로 근

무했다. 이들은 기념일을 챙기고 선물을 교환하기도 했다. 

  ■피해여성 "의원실 일하니 아는 변호사 많겠지" 고통 

 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짧은 옷을 입지 못하게 했고 SNS에 올린 수영복 차림

을 모두 지우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같은해 여름에는 B씨가 잠시 연락이 닿지 않

자 3~5분 간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 100통 이상을 보내고 63회에 걸쳐 전화를 

걸었다는 것이다.

  다음해 3월에는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의 목을 때리고 넘어뜨리는 등 1시간

여 동안 114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. 

  B씨는 친언니에게 '그 남자가 국회의원실에서 일하니 아는 변호사나 경찰관이 

많아 자기 유리한 쪽으로 하겠지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'며 '목 졸린 게 생각

나서 숨을 못 쉬겠고 답답하다'고 메시지를 보냈다. B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, 조

사를 받고 귀가한 뒤 경기를 일으켰고 특히 데이트폭력 직후 '나도 모자랐지만 

너 또한 모자랐어'라고 보낸 A씨의 문자메시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유족들

은 설명했다.

  B씨는 정신과 의원을 찾았지만 예약을 하지 못해 발걸음을 돌렸고 A씨가 의원

실 동료에게 '여자친구가 혼자 넘어져 다쳤다'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자 

친구들에게 '왜 이런 고통을 당해서 고통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'고 호소했다고 

유족들은 전했다. 그날 B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. (하략)

beruf@fnnews.com 이진혁 기자』

<http://www.fnnews.com/news/201802021130480973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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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.  

  

  위 기사는 여자친구를 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남자에게 법원이 손해배

상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. 그러면서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에 ‘자살’이라는 단

어를 썼다.

 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표제에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가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

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

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.

 14)

○ 적용 조항  

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「범죄보도와 인권존중」④(자살보도의 신중) 자살보도는 사회에 미치

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해야 한다. 자살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묘사 등 대중의 호기심에 영

합하는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. 특히 표제에는 ‘자살’이라는 표현을 삼간다.

2018년 3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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